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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민간전문가들 참여,

배출사업장에 전문적인 기술 자문 및 지식 공유, 지도⦁점검의 투명성 제고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4월부터 연말까지 대전·세종·충청 관할

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다양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청에서는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1년부터 매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 2년간(‘21.~‘22.) 총 40개의 

사업장을 점검, 20개의 사업장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였으며(위반율 50%), 

  금년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에는 충남·충북·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

환경공단,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환경기술인협회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대기·수질·폐기물 및 화학물질 분야 등 중복 인·허가사업장, 

상습 위반사업으로, 시기별 주요 현안(노후사업장, 연휴·휴가철, 녹조 취약

시기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

‧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배출사업장들이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기술 자문 및 지식을 습득하여 자율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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